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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철학의 전통은 매우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다

양하다. 총 3권이 한 세트로 이루어진 이 선집의 제1권은 조로아스터에서부터 오

마르 하이얌까지의 풍요롭고 다양한 그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 

책에서 ‘철학’이라는 용어는 신학적 논쟁과 철학적 수피즘, 철학적 해석학(ta’wil)을 

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. 

2,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확장되고 잘 정립된 이란 철학에 대한 학자들의 훌륭

한 번역을 담고 있는 이 선집은 전반적인 서지 문헌을 제공한다. 이 책은 페르시아 

철학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자료가 될 것

이고 이 책에서 소개된 페르시아의 매혹적인 철학적 전통과 그 전통이 낳은 광범

위하고 야심찬 작품은 페르시아 철학 연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 한 자원이 될 것이

다. 

제1권에서 이 책의 편집자는 조로아스터와 오마르 하이얌과 더불어 비루니와 이

븐시나 학파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다. 이슬람 이전 페르시아 철학은 종교와 얽혀

있었고 형이상학에서 우주론 및 종말론까지를 다루는 종교적  주제에 대한 철학적 

논의가 이 책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.




